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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출발선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3.9배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격차 (2024년)

2012 2.4배

2024 3.9배

65.1만 명

‘쉬었음’ 상태인 2030세대 (2026년 7월)

첫 일자리가 늦어지면 첫 종잣돈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복되는 인턴·일경험, 학자금과 주거비가 그 시점을 더 미룹니다.

무엇이 막고 있나

1 복리의 출발점, 첫 종잣돈이 늦어집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주거·교육·생활비는 먼저 나갑니다. 돈이 스스로 불

어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 남는 재정여력을 자산으로 바꿀 통로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개별 지원사업 중심입니다. 초과세수가 생겨도 한 번의

지원으로 소진될 뿐, 장기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Ⅰ 문제 인식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출처: 대통령실·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2026.8.28) 02



종잣돈은 시간이 키웁니다

100만 원

25세에 시작

35세에 시작

432만 원

265만 원

10년 먼저

25세 35세 45세 55세

같은 100만 원, 시작만 10년 다르다면

1.6배

55세가 되었을 때, 10년 먼저 시작한 종잣

돈은 약 1.6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미래배당펀드는 청년의

복리 시계를 앞당깁니다.

계산 예시: 연 5% 복리 가정.

실제 기금 수익률·배당액과는 관계없습니다.

Ⅱ 복리의 힘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초과세수 미래배당펀드 03



청년의 첫 종잣돈, 이렇게 마련합니다

결산 후 쓸 수 있는 재정여력의 일부를 청년미래

배당기금에 쌓아 오래 운용하고, 그 수익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배당합니다.

대상 만 19~34세 국내 거주 청년

재원 법정 정산·채무상환을 마친 뒤 남는 재

정여력의 일부

배당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운용수익에서만 연

1회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세계잉여금 사용순서를 그대로 지킵니

다.

소득분위별 배당 가중치 · 예시

1~3분위 1.5

4~6분위 1.25

7~8분위 1.0

9~10분위 0.5

모든 청년이 받되, 필요한 만큼 더.

가중치는 재정추계 후 확정 · 자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Ⅲ 정책 제안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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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복리로 자라고, 수익은 청년에게

1

결산

재정여력 확정

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을 먼저 마치

고 남는 여력을 확정합니다.

2

출연

기금에 적립

남은 여력의 일부만, 연간 상

한(Cap) 안에서 청년미래배

당기금에 넣습니다.

3

운용 · 복리

장기·분산 투자

전문 공공 운용기관이 글로

벌 주식·채권·인프라에 길게

투자해 기금을 키웁니다.

4

배당

청년의 종잣돈으로

3~5년 평균 성과로 정한 한

도 안에서 소득구간별로 연

1회 지급합니다.

5

점검

공개와 재설계

수익률·위험·분배효과를 공개

하고, 3년 뒤 제도를 다시 설

계합니다.

원금은 지킵니다

3년 시범기간 동안 기금 원금 보존

남는 수익은 다시 굴립니다

지급한도를 넘는 수익은 기금에 재투자

손실이 난 해엔 배당을 줄입니다

배당 축소·유보로 기금을 보호

Ⅳ 작동 방식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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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수입을 영구 자산으로 바꾼 선례

구분

미국 알래스카
Alaska Permanent Fund · 영구기금 배당(PFD)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재원 일회성 천연자원(석유) 수입 석유 수입

운용 알래스카 영구기금공사(APFC)가 원금을 운용 중앙은행(Norges Bank)이 장기·분산 투자

돌려주는 방식 투자수익 일부를 적격 주민에게 매년 배당 재정준칙으로 인출 통제 · 개인 배당은 없음

우리가 가져올 것 일회성 수입의 영구자산화 + 배당 독립 운용 · 분산 투자 · 세대 간 자산 보존

Ⅴ 해외 선례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출처: Alaska Department of Revenue·APFC, Norway Ministry of Finance 06



예상되는 우려, 설계로 답합니다

우려 1 · 세대 형평과 재정건전성

청년만 받는 배당, 다른 세대에

불공평하지 않나요?

3년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재설계

연간 출연 상한(Cap)으로 재정 부

담 제한

소득 차등 배당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우선순위는

그대로

우려 2 · 투자 손실과 정치적 운용

세금으로 투자하다 손실이 나거

나 정치가 개입하면요?

원금에서는 배당하지 않습니다 3~5년 평균 성과로 배당 한도를

평활화

독립 투자위원회·외부감사·전면 공

시 의무화

청년 참여위원이 기준과 공시를 함

께 점검

Ⅵ 우려와 답 2026 국민 대토론회 · 국민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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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나눠 쓰는 돈이 아니라,

함께 불리는 자산으로.

청년의 복리 시계를 앞당깁니다.
초과세수를 나눠 갖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법정 절차를 거친 잔여 재정여

력을 공동의 생산자산으로 바꾸고, 그 수익을 청년의 첫 종잣돈으로 돌려

드리자는 제안입니다.

3년 시범 동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1

하위 소득구간의 평균 배당액과 수

혜 비중

2

수혜 청년의 금융자산·저축액 변화

(패널조사)

3

기금 실질수익률·최대손실·원금 보

존 여부

4

운용수익 대비 배당률과 연간 상한

준수율

청년 미래배당펀드팀 · 감사합니다 08


